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횡포”
5년간 기부금 17억원에 접대비까지 반영 … 산업부·대구시도 한통속

대성에너지(대표 강석기)가 수년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을 반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김원구 의원은 8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 등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부

담을 돌린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는 2009년 2억원, 2010년 1억4000만원, 2011년 4억6000만원, 2012년 6억2000만원, 2013년 3억2000

만원 등 5년 동안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17억원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켰고 매년 접대비 명목으로 1억

-3억원도 시민에게 청구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비용 산정을 용인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원료가격, 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92.2％인 원료가격은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공급비용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고 있다.

김원구 의원은 “기부금은 도시가스 생산에 필요한 원가가 아닌 기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한 항목”이라며 “생색은 대성에너지가 내고 경제적 부담은 시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

사”라고 비난했다.

또 “기부금, 접대비 등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시킬 수 있더라도 대구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정해 합리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성에너지의 기부금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대구시에 요청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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